
 

 

1. 보안동향 
 

마이크로소프트의 고위 임원, 러시아 해커그룹에 이메일 해킹 공격 당했다 

 

[미리보기] 

MS 공격한 해커그룹은 ‘미드나잇 블리자드(Midnight Blizzard)’로 밝혀져비밀번호 무작위 해킹 공격으로 이메일 침투해 고위급 직원 

계좌정보 탈취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조사 진행 중[보안뉴스 이소미 기자]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(이하 MS)사가 

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보기관 해커들에 의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19 일(현지시간) 

 

 

 

국내 인터넷 강의 사이트 ‘대성마이맥’ 해킹... 9 만 5 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

 

[미리보기] 

지난 16 일, 외부 해킹 공격 사실 드러나...업체 측, 마스킹 처리로 비교적 ‘안전하다’고 주장‘인강’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 대부분은 

‘수험생’유출된 개인정보, 식별 가능할 경우 타깃형 보이스피싱 등 2·3 차 피해 우려[보안뉴스 이소미 기자] 국내 인기 인터넷 동영상 강의 

사이트인 ‘대성마이맥’이 해킹을 당해 회원 9 만 5 천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

 

 

 
 

  
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5937&kind=&sub_kind=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5936&kind=&sub_kind=


머크와 사이버 보험사의 합의로 끝난 7 년 소송전, 보안 업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

 

[미리보기] 

2017 년부터 시작된 거대 제약 회사와 보험사 간 다툼은 비공개 합의로 결국 종결됐다. 사이버전과 전쟁 행위, 그리고 보험사의 의무와 

책임에 대한 판결문을 업계 전체가 기다렸건만, 아쉬움 가득 남는 결론이다.[보안뉴스 = 캐리 팔라디 IT 칼럼니스트 ] 2017 년 대형 제약 

회사 머크(Merck)는 낫페트야(NotPetya)라는 멀웨어의 공격에 당했다. 낫 

 

 

 

유럽연합, 디지털서비스법 강조하며 테크 기업들에 서신 보내... 대부분 미국 기업 

 

[미리보기] 

유럽연합이 17 개 테크 기업들에 편지를 보내 2 월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.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라고 

한다. 그런데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다.[보안뉴스 = 셰인 스나이더 IT 칼럼니스트] 이번 주 유럽연합 위원회는 17 개의 테크 기업들에 

서신을 보냈다고 발표했다. 디지털서비스법(Digital Services Act, DSA)에 

 

 

 

외교부, ‘제 7 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’ 개최 

 

[미리보기] 

‘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’ 이행 점검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 논의[보안뉴스 박미영 기자] 

제 7 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 프란츠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

수석대표로 해 지난 19 일 개최됐다.이번 협의회에는 우리 측은 외교부·국가안보실·국방부·과학기술정 

 

 

 
 

  
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5935&kind=&sub_kind=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5934&kind=&sub_kind=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5932&kind=&sub_kind=


2. 보안권고문 
 

美 CISA 발표 주요 Exploit 정보공유(Update. 2024-01-18) 

 

[미리보기] 

2024-02-08 Apply mitigations per vendor instructions or discontinue use of the product if mitigation.. 

 

 

 
 

 

 

 

https://knvd.krcert.or.kr/detailSecNo.do?IDX=6081

